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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디라이트, ‘블록체인 세미나’ 개최

- 2019년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의 기술과 규제 동향 전망하는 소통의 장
- “기술동향에서부터 STO까지” 다양한 법적 이슈 논의


	(법무법인 디라이트=2019/01/22)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1월 21일(월/14:00-17:30)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이벤트홀에서 2019년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의 기술과 규제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분야에 주요취급 업무역량을 가지고 현재까지 수십건의 ICO/STO 자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한 세미나로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가능한 무료 행사였다.

[bookmark: _GoBack]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윤석빈 오픈블록체인포럼 대표이자 디라이트의 수석연구원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기술 동향을 살펴보았고, 황혜진, 김동환 변호사가 최근의 법률과 실무 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싱가폴과 몰타의 규제 동향을 알아 보았다. 그리고 David Kim 미국변호사가 STO로 인하여 다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SEC 규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박경희 변호사가 한국의 규제 동향과 입법 현황을 점검하며, 아울러 조원희 변호사가 최근 신설되고 있는 거래소와 STO 까지 다양한 사업 모델의 법적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었다. 특히, 건전한 ICO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자체적으로 제정 및 전면 개정한 ICO/STO가이드라인을 세미나 입장시 참석자에게 하드카피로 배포하였고 이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조원희 변호사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페 산업의 규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저희 법인의 가이드라인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시장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세미나를 개최한 소회를 밝혔다.” 라고 세미나를 개최한 소회를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블록체인 산업에 주요취급업무 역량을 갖춘 로펌으로서 블록체인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이나 ICO관련 업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조원희, 박경희, 김동환 변호사가 담당하는 [Blockchain Desk]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문의는 02-2051-1870나 blockchain@dlightlaw.com로 할 수 있다.


	

	[자료문의]
남영광 매니저 02-2051-1874 / yknam@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 소개] http://www.dlightlaw.com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ICT, 블록체인 및 ICO,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핀테크 분야 등에 주요취급 업무역량을 갖추고, 에너지와 환경, 자동차, 항공, SCM, 스타트업, 중국 법무, 북한, 사내법무 지원 등에 관한 법률서비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이다.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모든 구성원들은 법인설립부터 공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며 매출액의 5%를 공익사업을 위해 지출해 왔고, 공익전담변호사를 중심으로 장애, 여성, 환경, 노인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전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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